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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예·적금 금리 일제히 올렸다… 최대 0.4%p↑ 머니S

4대 시중은행, 모두 예적금금리를 최대 0.4%p 인상… 26일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29일 신한은행, 국민은행도 예적금금리 인상

농협 등 다른 은행들도 예적금 금리 인상을 계획 중… 빠르게 올린 배경으로 최근 불거진 은행권 금리 논란에 따른 것… 금융당국, 은행의 예대금리차 예의주시

연말 다가오는데…인터넷은행, 중저신용대출 10%대 불과 뉴시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대출 비중 3분기 기준 10%대… 연말까지 20% 넘기겠다고 한 것에 비해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중∙저신용대출 비중 9월 말 잔액 기준 각 13.4%, 13.7%로 집계… 토스뱅크는 아직 공시할 내용 없는 상태

마이데이터 사활 건 지방은행 디지털타임스

지방은행들, 마이데이터 사업 유치전에 사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영업점 감소 등의 상황에서 경쟁력을 얻을 기회이기 때문

JB금융, 내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자 허가를 받지 못한 부산∙경남은행은 쿠콘과 제휴해 내년 1월 서비스 출시 예정

'민영화' 우리금융 첫 작품은 MZ 플랫폼 매일경제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첫 행보로 MZ세대 플랫폼 사업… 동 사업에만 향후 1조원 이상 쏟아부을 계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도 조성… 중장기적으로는 증권사 인수∙합병에 나서는 등 투 트랙 전략 취할 방침… 중소형 증권사를 인수해 합병후 MZ세대 플랫폼 성장 계획

보험 주담대 금리 '최저 2%대' 실종 '최고 5%대' 늘어 보험매일

주요 보험사들, 보편적 차주에 대해 변동금리형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47~5.33%로 운영한다고 공시

신용대출 금리도 오름세…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시장금리 상승과 금융당국 대출 총량관리 영향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

하나생명, 1000억원 증자…재무건전성 강화 매일경제

하나생명, 이사회를 통해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의… 다음달 중순께 주금 납임과 증자 등기를 마칠 예정

이번 증자가 마무리되면 자기자본은 3,140억원 → 4,140억원으로 증가… RBC비율은 153% → 200%로 오를 예정…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 기반 확보 기틀 마련

3분기 증권사 순이익 2조5162억원···전분기比 10.5%↑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의 지난 3∙4분기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10% 넘게 증가한 반면, 선물회사의 당기순이익은 9%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58개 증권사 분기순이익 2조 5,162억원… 대형사의 경우 RP 매도, 파생결합증권 발행 등 적극적인 자금조달로 레버리지 비율 높아… IB 및 자기매매 부문 수익 증가했기 때문 

기준금리 인상에 증권사 이자도 들썩… ‘빚투 개미’ 초비상 조선일보

증권사들, 금리 인상기에 신용거래융자 금리 인상 카드 만지작… 빚투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의 이자 부담 늘어날 전망

DB금융투자, 다음달 1일부터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1~7일 기준 연 5.25%에서 5.46%까지 인상할 계획… 아직 다른 증권사들은 공식화한 곳은 없지만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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